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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개요

고등학교 시절의 승기천에 대한 기억, 폭이 넓었던 승기천, 흐르는 개천에서 빨래와 

밭 농사를 지었음, 지역의 고도가 높았음, 용의 생김새를 닮아서 용머리라고 부름, 졸

업식날 밀가루 세례를 받고 승기천에서 닦아내는 에피소드, 복개사업 하는 모습을 봄, 

승기천이 바다로 물이 다 빠졌음, 물줄기는 혈관의 핏물과 같음

주요 색인어
인천, 승기천, 개천, 방죽, 우물, 물줄기, 밭, 둑, 용현동, 홍역, 독정이고개, 용머

리, 수영, 졸업식, 밀가루, 자장면, 복개사업, 물고기, 물길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젊은 시절 승기천에 대한 기억

00:00:00~

00:07:37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원고 원본

- (김연수)1948년 충남에서 태어나 6살에 인천으로 옴.

- (김연수)산에서 내려오는 우물 물로 빨래를 함.

- (김갑성)70년대에는 신기촌 위의 개천 둑을 타고 걸어 다녔음.

- (김연수)신기촌 일대의 저수지(방죽) 아래로는 과일 밭이 있었음.

2. 폭이 매우 넓었던 승기천

00:07:38~

00:10:52

- (김갑성)물이 가득 찼을 때는 수영해서 건너야 할 정도로 폭이 넓

었음.

- (김갑성)폭이 매우 넓어 반대편으로 소리를 전달해도 잘 안 들릴 

정도.

- (김갑성)물줄기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물의 양이 줄어듦.

- (김갑성)가운데 파진 곳으로 물이 흘렀고 양옆으로는 농사를 짓기

도 함.

- (김갑성)둑에서부터 밭, 개천으로 단계별로 층층이 내려가는 형

태. 개천은 물이 흐르는 대로 두세 갈래로 갈라져 흐름.

3. 용의 모습을 닮은 용현동 일대

00:10:53~

00:19:35

- (김연수)저수지 물이 신기촌 쪽으로 많이 내려감. 일대에 인가가 

있어 우물을 만들어 빨래 등을 함.

- 마을에 홍역(돌머리 병)이 생기면 약이 없어 마을 아이들이 많이 

사망함.

- (김갑성)독정이 고개는 지반 자체가 높아 겨울이면 버스가 고개를 



오르지 못함.

- (김연수)현대유비스병원 자리가 용머리 부분으로, 산줄기와 계곡

이 있었음.

- (김갑성)승기천은 반대편에서 소리 지르는 것이 들리지 않을 정도

로 넓었고, 평소에는 물이 많이 차지 않고 얕게 흐르는 정도였음.

4. 승기천 관련 에피소드

00:19:36~

00:22:23

- (김연수)졸업식 날 밀가루 세례를 받고 승기천에서 밀가루를 닦아

냈음.

- (김갑성)승기천은 폭은 넓었지만 비가 안 올 때는 얕은 데만 졸졸 

흐르는 정도였음.

5. 승기천 복개사업

00:22:24~

00:28:25

- (김갑성)장마 때 하수도로 내려가는 많은 양의 물이 원래는 하천

으로 내려갔었음.

- (김갑성)사 년 전쯤 용남시장에 물이 넘친 것은 동양장사거리(승

기사거리) 일대의 발전기 용량보다 더 많이 비가 왔기 때문임.

- (김갑성)장마가 내리면 수봉공원 일대의 물이 동양장사거리(승기

사거리) 일대로 흘러감.

6. 승기천의 물길

00:28:26~

00:32:54

- (김갑성)승기천은 매우 넓었지만 물이 많지는 않아 물길 옆에서 

밭농사를 짓기도 함.

- (김연수)승기천에서 붕어와 같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음.

- (김연수)만조와 장마가 겹치면 물이 넘쳐버려 산을 깎아 물길을 

메꾸어 버림.

- 수봉공원에는 놀이기구와 동물원이 있어 소풍을 많이 감. 수봉공

원 일대의 물길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기도 함.

7. 물이 많은 독정이

00:32:55~

00:43:25

- (김갑성)독쟁이(독정이)에서는 부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이 많았음.

- (김갑성)지금도 지하수가 많이 나와 방수를 잘못하면 물이 차오르

기도 함.

- (김갑성)옛날에는 하수도 시설이 변변치 않아 물이 그냥 바닥으로 

흘러내려 감.

- (김갑성)수봉산도 물이 많은 곳으로, 산 정상의 물탱크에서 남구

(미추홀구) 일대로 밀어 보냄.

8. 마무리

00:43:26~

01:15:16

- (김연수)과거 미추홀구에 있던 세 갈래 물길(용현시장, 신기시장, 

방죽 방향)을 찾아야 함.

- (김연수)승기천의 물은 모두 바다로 빠졌음.



- (김연수)저수지 한쪽을 막아버려 물이 바다로 역류하게 됨.

- (김갑성)독쟁이(독정이) 고개 주변 시장은 물이 부족할 걱정은 없

었음.

- (김연수)물줄기는 혈관의 핏물과도 같기 때문에 미추홀구가 살아

나려면 물줄기가 있어야 함.


